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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나서
- 해외직구·해외여행 관련 피해사례 공유 및 주의사항 안내 - 

- 20~40대 피해가 대부분 … 물품 구매대행 서비스 불만 상당수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제거래 관련 소

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. 

해외여행, 해외직구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시민의 주의를 당부하고, 

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

다. 

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, 인

천 지역 소비자상담은 777건(5.7%)으로 17개 시·도중 네 번째로 많

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20~40대가 대다수(83.3%)를 차지했으며, 품목

별로는 의류·신발이 가장 많았다. 거래 유형으로는 구매대행 서비스 

분쟁이 해외직구보다 많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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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는 국제거래 관련 피해의 경우, 국가 간 제도·법률·언어 등

의 차이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 단계별 주의사항

을 안내했다.  

거래 전에는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와 상담사례·피

해예방 정보를,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약관과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

인할 것을 당부했다. 

거래 후,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문 이의제기 템플

릿을 활용해 사업자와 소통하고,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 서

비스 이용을 권유했다.

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가이드 및 이의제기 템플릿 등은 국제거래 소

비자포털(crossborder.kc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또한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, 취소·환급 관련한 거

래조건과 수수료, 반품 배송비 등 구매 전 각각의 비용을  꼭 확인해

야 하며 최종 지불 가격에 상품 가격과 별개로 배송비, 관·부가세, 

대행 수수료 등의 포함여부도 살펴봐야 한다. 

해외 사업자와의 ‘항공권’, ‘숙박’ 등 서비스 계약은 상품별·사

업자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

한다. 특히, ‘환급불가’ 상품은 결제 후 일정 변경이나 환급이 어려

우므로 보다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.

아울러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가 다발하는 거래유형, 품목 등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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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 결과를 반영해 국제거래 피해예방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, 

주요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시민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

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.

 

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을 통한 

국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

다”면서 “우리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제거래 피해 예방을 위

해 온라인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”이

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 

       2.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

       3. 소비자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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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

☐‘의류·신발’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, 20~40대 피해가 대부분

인천 지역 소비자의 2021년 국제

거래 상담 중 품목이 확인되는 

749건을 분석한 결과, ‘의류·신

발’이 251건(33.5%)으로 가장 많

았으며‘항공권·항공서비스’ 

120건(16.0%), ‘신변용품’* 66건

(8.8%) 이 그 뒤를 이었다. 

* 가방, 지갑, 귀금속, 시계, 선글라스, 벨트등

<’21년 인천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별 현황>

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수요

가 증가하는 12월(91건, 11.7%)에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됐으며 3월

(80건, 10.3%)과 4월(70건, 9.0%) 순으로 나타났다. 

소비자 연령이 확인되는 739건을 분석한 결과, 30대 304건(41.1%), 40

대 216건(29.2%), 20대 96건(13.0%)으로 20대~40대의 상담이 대부분

(83.3%)이었다. 

거래유형별로는 물품 구매대행 관련 상담이 440건(56.6%)으로 가장 

많았으며 서비스 직접구매 118건(15.2.%), 물품 직접구매 111건(14.3%) 

등의 순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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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

 사례 1 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에서 구입한 의류 환급 요구

 ∙ 인천에 거주하는 C씨는 2021.12월 브랜드 의류를 확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 

사업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함. 주문 이후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자 

측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, 사업자는 연락두절됨. 소비자는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.

 사례 2  코로나19로 예약 취소한 항공권 환급 요구

 ∙ 인천시에 거주하는 D씨는 2021.12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귀국을 위해 항공권을 

예약하였으나,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권 이용이 어려워 예약 취소 및 환급을 

요구함. 해외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고 일정 변경만 가능하다고 답변함.

 사례 3 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가방 배송지연에 따른 전액 환급 요구 

  

∙ 인천시에 거주하는 E씨는 2021.8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가방을 구입함. 사업자는 

배송이 최대 15일 정도 소요됨을 고지하였으나,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

소비자는 주문 취소 및 전액 환급을 요구함. 사업자는 이미 상품을 발송하였다고 

주장하며, 반품 배송비 1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함.

 사례 4  음향기기 하자 발견에 따른 무상 A/S 요구

 ∙ 인천시에 거주하는 F씨는 2021.7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음향기기를 구입함. 

상품을 확인해본 결과, 하자가 발견되어 무상 A/S를 요구함. 사업자는 구매

대행 상품으로 A/S는 불가하며, 상품 검수 결과 하자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

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함.  

사례 5  사전예약한 피규어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  

 ∙ 인천시에 거주하는 G씨는 2021.1월 해외 사업자를 통해 피규어를 구입함. 사업자는 

2021년 2분기에 상품이 제작되어 소비자에게 발송될 예정임을 안내함. 이후 

예정일보다 상품 배송이 지연됨. 소비자는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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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. 소비자 주의사항


